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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은 빠지고, 제시안은 빼먹고
14일 5차 중앙교섭…노조 “제시안 없는 사측 유감”

금속노조가 제시안을 

내지 않고 교섭 참석도 

저조한 사용자 측을 규

탄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

사용자협의회가 5월 14

일 오후 노조 경남지부 

대회의실에서 5차 중앙

교섭을 벌였다. 이날 

중앙교섭은 사용자 측

이 제시안을 내지 않아 

16분 만에 끝났다. 노

조는 유감을 표했다.

장창열 금속노조 위

원장은 “지난번 사용

자 측 교섭위원 참석이 

저조해 이번 교섭에는 

많이 와서 제대로 교섭

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

도 이번에도 참석이 적어 유감이

다”라며 “오늘 제시안을 낼 것

으로 생각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

고 하니 매우 아쉽다”라고 실망

감을 감추지 않았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

장은 “교섭 성원 문제가 생긴다

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하

다”라면서 “사용자협의회 안에

서 제시안을 두고 많은 의견이 

있었으나, 성원도 간당간당한 상

황에서 무슨 주장을 할 수 있겠

나. 솔직히 다음 주도 고민스럽

다.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

“우리 경남지역에 이미 5천 명 

이상 이주노동자가 상

주하고 있고, 사천 항

공단지에 이주노동자 

도입을 지방정부가 검

토하고 있는 상황”이

라며 “기업, 정부, 지

방자치단체가 제대로 

준비하지 않은 채 이주

노동자를 고용하면 문

화, 안전사고 등 많은 

문제가 발생할 수 있

다”라고 지적했다.

이어 김일식 경남지

부장은 “이주노동자 

처우 문제는 사용자 측 

이익문제를 떠나서 국

제문제이기 때문에 금

속노조 중앙교섭 요구

를 충분히 반영할 수 

있도록 사용자협의회가 긍정적으

로 검토하고 차기에 안을 제출해

달라”라고 요구했다.

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6

차 중앙교섭을 5월 21일 대전에

서 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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